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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진행 : 
 (1) 각자 책을 읽고 활동지 작성. 예측하기
 (2) 훑어보고 질문 만들기
 (3) 정독 후 내용 파악하기 
 (4) 활동지 작성하기 
 (5) 실천계획 세우기(기부) 
 (6) 작성한 활동지를 바탕으로 돌아가며 각자의 생각 말하기
 (7) 활동 후 느낀점 나누기

2. 활동 모습
 

  







3. 활동 후 느낀점 – 아이들

 (1) 이윤성 : 책이 너무 재미있었고 그림 색깔이 마음에 들었어요. 할머니 
퀼트가 정말 예뻤어요. 왕이 욕심쟁이였지만 나중에 착하게 선물을 나눠줘서 
할머니 퀼트를 받았을 때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, 할머니가 사나운 곰이랑
도 친구가 된 것이 멋지고 신기해요. 레모네이드를 팔겠다고 생각한 것이 정
말 멋져요. 아픈데도 씩씩한게 멋져요.

 (2) 이지후 : 할머니가 퀼트를 엄청 잘 만드는 것 같아요. 선물을 받고 좋
아하는 사람들을 보고 왕이 착해진 것 같아요. 왕이 자기 보물들을 누구누구
에게 선물했는지 궁금해요. 레모네이드를 팔기로 하고 직접 만들었다는 것이 
최고였어요. 레모네이드를 산 사람들도 마음이 착한 것 같아요. 

 (3) 이환준 :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마음을 배웠어요. 용돈을 받아서 가
난한 사람을 꼭 도와주고 싶어요. 곰이랑 새들이 도움을 받고 할머니를 다시 
도와준 것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, 레모네이드가 많이 팔려서 기부금이 많이 
모여서 좋아요. 아픈 사람들이 많이 치료받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,
 
 (4)우재준 :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 주는 사람도 행복해지는 것
을 배웠어요, 저도 팽이 접기를 잘해서 친구들에게 나누어줄 때 뿌듯해요. 
레모네이드를 사준 사람들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많이 해볼래
요,

4. 활동 후 개선할 점 및 다음 차시 계획- 부모 
 
(1)　글의 내용에 숨겨진 교훈을 스스로 찾아내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울을 
겪어서 활동지 작성시에 부모의 도움이 조금 필요했음. 

(2) 훑어보기 과정에서 질문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할 때에 너무 간단히 훑
어보면 질문을 만드는 데에 어려움을 겪어서 다음 차시의 활동에서는 정독과 
훑어보기의 적당한 정도를 미리 생각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



각이 들었음.

(3) 아이들끼리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중심 내용에 도달하는 과정에는 어려움
을 겪으므로 각자 정독 후에 내용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확실히 알게된 후에 
아이들끼리 토의를 하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같음.

(4) 책을 읽고 나눠주었을 때 뿌둣함을 느꼈던 자신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서 
책에서 왕이 겉모습은 거지처럼 되었지만 부자라고 말한 의미를 잘 이해할 
수 있었음.


